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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추수감M절 당선의볍직 임직예배 
제34대 장로 장렵， 제14대 접사 장랩， 째 42대 권사 취임 

금주 수요일(11월 21일) 2부 예배는 ‘임직예배’ 로 드려진다. 이번 임 

직예배 시간에는 8명의 장로와 38명의 집사가 장립받게 되며 ， 57명의 

권사가 취임하게 되는데， 이틀은 그 통안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말씀 

을 배우고 기도하며 임직을 준비해왔다. 

교회가 직분을 주는 이유는 누구다 다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직을 받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세웅을 받는 이들 

이 임직예배에 임하는 순간뿐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사람이 미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01요 하나님의 비밀을 밑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E띤받는 것 

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러 나도 나를 표띤치 아니하노니 내기 자책할 아유j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힘을 얻지 못하노리 다만 나를 E변하실 이는 주시니 

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면단치 밀리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뭇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링에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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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버지여! 

아드님의 눈물로물주고 

아드님의 핏믿L울로 거름 상으셔서 

이세상에 맺으신 

생명의 열매 | 

모든 피조물이 알고， 

우리가맛보았음에 

씨뿌리며 ， 

땀흘려거둠으로， 

먹을 양식 마련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오나 

당신께선 느
 
E 오

 
힘겨운 멍에로 눈물냐는 세상 품으시고 십자가! 

생명나무 아래에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믿음의법척 ， 

값없이 주심으로 

밭갈고， 

씨뿌리며 ， 

땀흘려 가두지 아니하여도 

영생하는 하늘의양식 

우리 빈손에 

가득가득 채우시나이다. 

.네가 네 이내의 일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밀리 한 나무 실괴를 먹었은즉 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녀는 종 

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신을 먹으리라 영이 네게 가시덤불과 영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일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춰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아길 것이니라"(칭 3: 17~ 1 9) 

.그러므로 내가 녀회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끼 무엇을 마실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끼 염려하 

지 밀라 목숭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몽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Lr 공중의 새를 보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장고에 모O털이지도 이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 1 이니하며" (마 6:25"-26) 

·‘R흩말{l; 1괴 I!J IPJιl tf 옥(훌 S: 'f) 
죄가 무엇인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m 하나님 없 

이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원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화목’ (reconciliation) ,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 
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목함에 이르지 아니하면 병원한 형벌’ 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 

에 들어오셔서 마련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자꾸만 멸망으로 횡냥}는 인간을 되돌려 놓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 에 이 

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 

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롬 1:1rv2).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구약의 기록이 그에 관하 
여 미리 약속된 언약임을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구약과신의띨십^t7t를통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 은혜， 사랑등이 십자 

가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해 말씀 

하셨음을밝혔다. 

“하나님을 일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 

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띠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1).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무 

지 불가능한것이 되었다. 그래서 전적으로타락한인간은하나님의 진리를거짓으로바꾸어 버렸다(exchanged).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묘념씨는 그 날이라" (롬 2:16). 진리를 거 

짓으로 바꾸는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하냐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결정하셨다. 자람들의 은밀한 것’ , 그것은 ‘그리스 

도를위한삶이었는개 아니면 ‘자신을위한삶이었는개 하는것이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롬 3:9). 하나 

님의 심판의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보다 나은 민족이나 사람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not at 머10.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 

심지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를 것이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롬 3:20).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 아무도 피할수 없는 하나님의 심 

판에 놓여진 인간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열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 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2f(롬 3:24). 하나님의 의는 

‘은혜’ 로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커다란 대가가 치러졌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의 죽음이었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 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피 흘 
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므로 예수의 피가흘렀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인간이 저지른 죄를 간과하셨다 이것은 죄의 대가를 반드 
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일이요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롬 3:27) 이제 하나님과 화 

목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외에도 우리 각자의 ‘믿음’ 이 요구되고 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다 율법과 행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롬 3:29),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롬 4:3).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Ãf"(롬 5:1). 믿 

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화명’ 을 누리게 되었다. 화명이 무엇인개 대립하는 두 존재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행위로서， 하나가 됨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펑’ 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전재된 화목이다. 예수의 죽음 흘려진 피가 조건인 화목이 

훌뿔EI 언약의 이중적 국면 

언악의 두 가지 국면은 외면적 언약과 내면적 언약이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를 외면적 언약에， 신앙고백과 성찬은 
내먼적 언약에 관련시키는 반면， 서|례와 신앙고백은 외면적 

언약에 성찬은 내면적 언약의 성례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 
기도 한다. 이는 성경의 지지를 못 받는 이원론적인 언약개 

념이다 이 표현에서는 외면적 언g뻐| 내면적 언약이 침투 

해 들어갈 수 없다. 그 결과 구속 신앙이 없이도 정당한 입 

장을 취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 하나의 견해， 곧 은혜 
언약에는 외적인 국면과 내적인 국면이 있다는 견해(마스트 
리히트 등)와 앞의 이론을 흔동치 말라. 이 견해는， 어떤 이 
들이 참된 영적인 방법으로 언약상의 책임을 수용하는 한 
펀， 입으로만 하는 외적인 고백만 받아들임으로써 언약에 
참여한다， 가롯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 전형적인 본보기다 

이 견해는 선택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틴순히 언약 
에 부가적으로 점가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자녀들이 아니며 언악 마기자들도 될 수 없다 이 

견해는 유형교회의 회원인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약의 자녀들인지， 따라서 
언약 파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제공하 
지 못한다. 카이떠， 바빙크 같은 개혁 신학자들도 언악의 

내적， 외적 측면을 말한다 또한 보스 박사는 순수한 법적 
관계로서의 언악과 생의 친교로서의 언약을 구분한다 언약 
에는 법적， 윤리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언약은 두 당사 
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으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조건과 규 

믿멸 갖는다. 이 법적 관계는 신앙의 원리를 부여받은자 
곧 선택받은자가 그리스도와의 살아 있는 연힘뻐| 들어간다 

는 건해다 이 구분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 은혜언약이 
그와 같은 협정이라는 점은 성경의 충분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 믿음을 조건으로(창 15:6: 롬 4:3: 합 2:4: 갈 3:14- 2: 
히 11장)영적이고 영원한 복이 약속된대창 7:7: 12:3: 사 
43:25: 롬 4:5: 갈 3:14.18) 그러나 완전히 실현된 언약은 
생의 친교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분영한 점은 법적 관계 
로서의 언악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단순히 요구와 약속의 

체계，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요구들， 실현되어야 할 약속들 
을 밀「하는 것임과 동시에， 외적인 법적 관계가 언약의 하나 
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현실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포괄적인 언약 개념만이 언약의 
의미를 충분하게 표현한다 또한 언약의 자녀라는 의미에 
관해 카이떠 박사는 실제로 언약 관계 안에 있지만 필연적 

으로 연악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빙크 박 
사는 그들은 언약 안에 있지맨in foedere), 언약에 속한 것 
은{de foedere) 아니라고 한다 언약은 영원하고 파기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깨뜨렬 수 있다는 것을 영심 
해야 한다 법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의 삶에 
아직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연전히 언약의 일원이다 그는 

언약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죄책이 성립되고 
언약 파기자가 된대럼 31:32: 겔 44:7). 01는 단순히 일차 
적이 아닌 궁극적인 언악의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 여 성 기 ( 목사 10교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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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The Greatest Architect and Builder 
(Hebrews 1:8-10) 

“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hIfOS앙t fir따rs總S 
to this coun따ltry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American language 
and culture. They had to work hard and 
sometimes take positions beneath their 
skills and abilities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Yet, on average, they 
were able to purchase a house for their 
family within three to five years. It’s a 
pretty amazing accomplishment 
considering all the obstacles they 
needed to overcom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hows how important it 
was for them to provide a secure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hey 
understood the value of a home and 
what it offers to a family. 

Findjng and buying a home is a very 
exciting experience. You have to find 
the right location for your family ’ s 
needs and the right type of house for 
your family lifestyle. Should you get 
three or four bedrooms? Will a large or 
small kitchen suffice? Do you want to 
live in the suburbs or the city? Are 
there various transportation modes 
available? Should you buy brick, frame 
or stucco?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yard to take care of? Can you afford to 
furnish a big or small hom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onsider in making 
such an important decision and 
investment for your family ’s future. We 
often hear from experts that buying a 
ho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and lifestyle decisions that we 
will ever make. 

During Abraham ’ s life , families 
lived together. It was a necessity for 
survival and comfort. However, God 

called Abraham to leave the comfort of 
þis home and the companionship of his 
relatives. (Gen. 12:1). Abraham had no 
idea where he was going or what he 

would have to do. He was old and had 
no defensi ve means - no children or 
home. He had no knowledge of the land 
or of the language. He had to live in 
tents and follow in whatever directions 
God led him. 

The word of God came to Abraham 
saymg, “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So shall your offspring be." 
(Gen. 15:5). God also said to him, “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1 
will bless you." Even though he was 
very old and his wife was barren and 
past childbearing years , Abraham 

believed God ’ s promlses. “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id , 
‘ Abraham believed God ,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 (James 2:23) 

Abraham lived hi s whole life by 
faith. At the time of his life, he was one 

of, if not,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He could have built a mansion or a 
great city for himself and his family. By 
faith , he chose not to because he always 
looked forward to a better country - a 
heavenly one. A great city whose 
architect is God. (Heb. 11:16). 

In the wor1d, one can see beautiful 
buildings as the likes of the Sears 
Tower, the Empire State building , or 
Buckingham Palace in London. All 
these buildings are man made, needing 
repairs at one time or another. They are 
all temporaryR However, God ’s city will 
not be so. 

Just as He did for Abraham, God has 
prepared a special home for us. A h이y 

city for us to live in eternally. Our 
house or place of residence now is only 
temporary. God has designed and built 
the most beautiful place imaginable. 
His heavenly city is described in 

Revelation 21 as having a great, high 
wall with twelve gates, and with twelve 

angels at the gates. The twelve gates 
have twelve pearls, each gate made of a 
single pearl.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is of pure gold, like transparent glass. 
The city does not need the sun or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On no day will its 
gates ever be shut, for there will be no 
night there.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lt. 
In this city, God has prepared many 

rooms and Jesus has promised that he 
has reserved a special place for us. (Jn. 
14:2). Therefore , it is with much 

anticipation that we should look 
forward to the eternal house in heaven 
that God has made for us. (2 Cor. 5: 1). 

There is no earthly dwelling that can 

compare to this special place. There is 
no architect or builder, other that God 

Almighty, who can design or construct 
such a home. Our own home may be 
comfortable and beautiful, but it is only 
temporary and truly nothing compared 
to God ' s eternal home.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 ’s 

book of life can enter. (Rev. 21 :27). 
Faith i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places our names in His book. 

In closing , 1 challenge you to 
practice your faith by looking forward 
to God ’s perfect dwelling, as Abraham 
so righteously did. He has designed and 
built a permanent home to meet every 
need we have. Like Abraham, we must 

strive to be called the friends of God, to 
lay claim to that which was promised 

u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God is 
truly the greatest architect and builder! 
Everything is made ready, come Lord 
Jesus.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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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거할집 

미국으로 이민갔던 한국인 1세대는 미국의 언 

어와 문화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언 

어의 장벽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기술과 능력은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들은 삼 년에셔 오 년 이내에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구입합니다. 타국 땅에서의 많은 장 

애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성 

취인데，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들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 

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 

은 집의 가치와 그 집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것입니다. 

거할집을결정하게될때 

집을 찾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좋은 위치와 가족들의 삶의 양식을 

만족시키는 편리한 구조를 가진 집을 발견해야 

합니다. 침실이 서너 개쯤 있어야 동}는가?주방은 

크거나 작거나 만족할 수 있는가? 시외에서 살 것 

인가 도시에서 살 것인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 

단은 다양한가? 벽돌집을 살 것인가 철골이나 치 

장 벽토로 된 집을 살 것인가? 무엇인가 돌볼 수 

있도록 마당은 넓어야 하는가 좁아야 동F는가? 여 

유 있게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큰 집을 살 

것인가 작은 집을 살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목록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 

리가 주택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듣는 것이 있는 

데， 집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재 

정과 가족이 영위해 나아갈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합니다. 

아브라함의막연한걸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의 가족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생존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 

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집에서 받는 위안과 친척들과 나누는 친밀한 교 

제를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창 

12:1).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추낀흥현 

다음 주일 설교 

~t장 위대한 설계자와 건축가 
(허 11:8--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없었습니다. 그는 늙었고 자신을 지켜줄 자녀나 

거할 집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그 땅 

에 대한 지식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는 장막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믿음의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셀 수 있나보라. 또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15:5).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너로큰민족을이루고네 

게 복을 주어" (창 12:2). 비록 그가 매우 늙었고 

그아내 역시 임신할수없는나이가되었지만，아 

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에 경 

에 이른 바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약 2:23). 

아브라함의영원한집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 

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 아마도 이 세상에 

서 가장부유한사람들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호화로운 집을 

짓거나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보다 나은 본 

향 집을 언제나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 

을 짓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도시를 건축하시는 

분은하나님이십니다(히 11:16). 

하나념의거룩한성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어즈 타워’ (Sears 

Tower ; 미국 시카고에 있는 통신 판매회사 본사 

건물)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Empire State) 빌 

딩， 또는 런던에 있는 ‘버킹검 궁전’ 

(Buckingham Palace)과 같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사람이 만들었 

고， 꽤 여러 번의 손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래서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 

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것 

처럼，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집을 예배하셨습니 

다. 그 거룩한 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 

과 주소는 일시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견고한 성을 설 

계하셨고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 

늘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 

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 

에 열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 

주이고，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성의 길 

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휩이 필요 없는데 ， 그 이유는 하나님 

의 영광이 비취고어린 양이 그퉁이 되시기 때문 

입니다. 또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 

는데 거기는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자나가 

증한 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 

오지못하는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 

이 성안에 하나님은 많은 방을 준비하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요 14:2) . 그러므 

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 

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은 많은 기대 

를 가지게 합니다(고후 5:1).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의 거룩한 성과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 

한 집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과 같은 설계사나 건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 

유한 집은 안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며 ， 진실로 하나 

님의 영원한집과비교할만한곳은아닙니다. 그 

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오직 어린양의 생명 

책에 이름。1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이기도 합니다(계 21:27) .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생 

명책에 기록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집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아브 

라함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 

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 

워주시기 위해 영원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셨습 

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 

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하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 

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한 설계자요 

건축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었습니 

다. 주 예수께로오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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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필nt l/ 

어l수님처렴 
이 명 하 (단기 평신도 선교사) 

1 년 단기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수 년 간의 헌신에 대 
한 고민 끝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첫 번째 행동이 었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통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간 
것이다. 세 번째로 내딛는 걸음인데다， 여행의 목 
적이 아니라그런지 방글라데시가외국이란느낌이 
전혀 없었다. 마치 살던 동네처 럼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 새로운 집에서 다른 두 자매와의 공동체 생활 
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결혼도 많은 갈등 

속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적웅하는 것처럼， 자라온 환경 ， 생활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누구에게 
나 힘든 일이란 걸 알았다. 그것은 나의 작은 단점이 다른 사람에겐 이해될 수 없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사람이란 것， 용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랑이 없는 사 

람이란 것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꿈틀꿈틀 왕성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는 시간들이었 
다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떠나시게 되며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리더의 역할을 맡게되었고 그 때부터 내 
가 믿음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참 부담스러 
웠나보다. 대학시절부터 어떤 모임이라도 중심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 주변만 맴돌던 아주 개인주의적인 
나였기에. 옴이라도 아프면 그 스트레스는 한층 나를 짓눌렀다. 그것은 8월 초에 본국으로부터 단기팀이 방글 
라데시에 왔을 때가 절정이었다. 뚜렷한 사역의 진행이나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이 맡으셨던 부분 
이 생각보다 컸고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있을 때 ， 단기팀이 도착했 
다. 한 달 동안 단기팀을 위해 꾸준히 기도를 했지만， 공항으로 마중 나가기 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 

정으로 셋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지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면 너무나 당연한，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방글라데시에 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한 나로선 새 
로운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드라는 진실한 고백이었다. 내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임 
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진짜 사역이란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일을 하신다는 것. 그 

건 마치 내가 씨 뿌리지 않고 힘들게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았다.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 
선교는주님과동행하는 삶 그자체였다. 내가느끼기에 방글라데시가한국과다른 점은그 곳에선 모든사람 

을 복음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하는 작은 행동과 감정까지 주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지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한 집에 살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원하셨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할 것을 원하셨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내 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방글라데시 에서 나의 이웃에 살던 방글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나의 사랑으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 
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 예수님 " 사랑 
해요. 

세계관잉 

영월언 ‘녀‘ - 야나납 

요즘 세상을 보면 유난히 나’ 를 강조한다. 모든 것이 나’ 로 시작해서 나’ 로 끝난다. 이를 보면 모든 판단 
의 기준이 나’ 인 현대인들이 얼마나 개인적인가를 알 수 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나 나’ 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나’ 로 끝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 는 나’ 
로증명할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자신을밝힐 수 없다는사실은 철학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명제이다. 나’ 
를 ‘내’ 가 살필 때 그 살피는 나’ 와 살펴지는 나’ 는 누가 진정한 나’ 인가 동F는 것이다. 이것을 무한후퇴 
(Regressioad Infmitum)라고 한다. 이 런 방법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 

나’ 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 부버 (Martin Buber) 는 〈나와 너빼서 두 가지 관계가 세상을 
존재하게한다고했다.하나는 ‘나’와 ‘너‘의관계이고다른하나는 ‘나’와 ‘그것’과의관계이다. ‘그것’ 은인 
격적인존재가아닌모든것을말하기때문에 ‘그것’과의관계에서는 나’를알수없다. 물질적인것은인격적 
인 것을 정의(定意)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 와 ‘너 ‘의 관계에 의존할 수도 없다 ‘너 ‘또한 ‘너 ‘자신 
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 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변성(可變性)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불멸의 존재는 없다. 우리 
가 매일 보고 있는 우주마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어간다. ‘그것’ 도 변하고 ‘너 ‘도 변한다면 어디에서 나’ 
를찾을수있을까? 

이 질문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런 존재를 하나 
님이라고 한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웅직이신다. 그분은 인격적 
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영원히 나에게 ‘너 ‘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너 ‘로서 ‘나’ 를 만나시고 ‘너 ‘로서 ‘나’ 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다. 인 
간은 하나님과 나’ 와 ‘너 ‘의 관계를가짐으로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사람은 역 
시 세상도， 인간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 의 ‘너 ‘ 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 (고전 15:10) (다음 주에 계속) 

(안창덕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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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일 11월 18일(주일) 
레바논을위한기도 

제655~ 

1 레바논은 주변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열쇠이고 핵심이다. 그곳에 있는 많은 선 

교 단체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재시 72:16). 
2. 하나님이 레바논의 무슬림들을 진정한 갈망 가운데로 01끄 
사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되기를기도하자 

저13일 11월 19일(월) 
닌민여성들을위한기도 
1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녀 앙육까지 책임져야 하 
는 어머니들과 과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도 

록기도하자， 

저14일 11월 20일(화)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무슬림을 위한 기도 
1. 젊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초대받도록 
기도하자. 

2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 주변에 사는 무 
슬림들에 대해 더욱 자ζ서하게 되고 더 많은 숫자의 사역자 

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도록 기도하재마 9:37"'38) 

지15일 11월 낀일(수) 
무솔림을 시랑하는 시역자틀을 위한 기도 
1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무슬림들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회개하게 되도록 기도하 

재받전 3:8"'9). 
2 많은 나라에서 온 더 많은 사역자들01 ‘주여 내가 여기 있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밀「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저16일 11월 22일(목) 
중국 북서부의 위그루 족을 위한 기도 
1. 위그루족과 한족 사이의 화해를 위해 그리고 한족 크리스 
천들이 위그루족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재요일 
3:16"'18) 

2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재행 9:3"'6). 

제7일 11월 23일(금) 
카시블랑카로부터 바르첼로나까지를 위한 기도 

1 카사블랑카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모로코민들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스페인에 있는 수천 명의 불 

법 이민 무스림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몇몇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물법 이민자들에게 다가가려고 적극적으 

로 노력 중이다 이들이 무슬림들을 돕고 전도하기 위해 노 
력할 때 지혜， 용기， 이해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재요일 
4:21) 

저18일 11월 24일(토) 
소말리아를위한기도 
1 소말리아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예수님이 필요힘을 깨달 
을수있도록기도하자 

2 전쟁에 의해 고통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아픔을 
고치시도록 기도하재사 61:1) 

‘위의 내용과 기도세목은 예수진도단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에서 발줘!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니다 

기돼목에 관한 더 X써한 내용은 위 책을 잡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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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혼 이야기 - 청년 1부 

하나념 안에서 가쁨으로 섬가는 모습을 꿈꾸며 l딴명 글 그림 : 01앓 ! 

안 복 남 (청년1부， 73동기) 

2001 년 11월의 절반도 빠르게 흘러갔다 대학부에서 갓 올라와 적웅하지 못 
할 것 같아 영 낯설기만 했던 청년부에서 나도 벌써 내년이면 최고참이 된다. 

그 동안 면려회 임원으로 조장으로 봉사하면서 ‘섬겼다’ 라는 말이 참 부끄럽 
기만 하다. 선배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섬김의 모습들은 잠시 잠깐의 모습들이 아 
니라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일구어 나가는 모습들이었다. 칭찬으로 격려로 때론 

중보기도로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 주었고， 당시 학생의 신분이 아닌 사 
회인으로서 또한 더욱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주위의 후배들을 같이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룹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선배가 되면서 그런 모습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동}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아 기쁨으로 돌봐야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기만 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부족한 모습은 조장을 하면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조를 일 년 후에는 전부 Q.T.를 

하는 조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계획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GBS교 
재 공부하기에 급급하였고 주일날이 오히려 다른 날보다 지치고 피곤한 날로 여겨질 뿐이었다. 일 주일 동 
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휴식과 안락함을 
먼저추구했다. 

내가주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함이 기쁨으로섬기는 것에 매우큰 방해물이었다. 한해 동안우리 조원들을 
기쁨으로 잘 섬겼는가， 어떤 필요를 채워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 ‘지금 내 
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당장에 급히 끝낼 일이 있으니까 이것 먼저 하고 다음에 하지 뭐’ 라며 요리 
조리 피해 다니다가 점점 피폐해져던 나의 모습. 나 자신을 위해 ， 조원들을 위해 무릎을 많이 꿇었어야 했 
는데 조원들의 필요를 아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쳤던 나의 모습. 지금도 가끔씩 우리 조원들을 보면 많이 
미안하다. 특별히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매가 전에는 잘 나왔는데 이사를 간 후로는 소식이 끊어지 
고 청년부에 나오지 않아 더욱 맘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 
가오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전에 같이 조장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조원들을 섬기는 

조장 친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모습， 그 공급 
의 근원이 하나님 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의지하는 모습， 또한 혼자 서울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도 친구인 나도 다른 통기와 후배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참 평안이 있었고 그 
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 이러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다시 한번 나에게 섬김의 기쁨을 일깨워 주 
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어느 곳에서 어 떻게 있던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 

로 섬기며 살기를 소망해 본다. 

-셰상샤렴톨획필륭­

생명올 믿올7J~ 안 벌율7JH 

이 루 A，ffi훨g 꽁룡끽훨용 

활헛탤識요/ 
힘를| 

”또한 재회1~ 마옵에 하나녕 두끼흘 싫어하매 -

하나닝빼서 저효l훌 그 생얼한 마용대로 내어 버뭘두샤 

업당'" 못한 옐율 혀께 하였으니’ -롬 1 :28-

이들온모두 
’ ]::n,’ 1~ 
자끼의 

’추언’ 이렵니 

그훌이 정 확신 빼에 그훌의 방법 으효 
진청-으로 정깅을 받아본 차는 

김 혜 란 (청년1부， 73동기 

오랜 시 만 부모닝의 구원 을 위 해 7 1 도함니다. 

주닝 흘 앙 ;:1 뚱하는 부모닝 용 

놓 안타ηf운 Or옴으호 \:l r Z r봉니 다. 

그러나 부모닝은 선혀 흔통링 없이 

인깐적엔 생각으로 세상용 바라보고 껴l 싱 니 다 . 

그령 u:H 주님은 어디쯤에 꺼l 신 7r 하고 봉어보면 

나와 통행하신다고 하싱니다. 

진짜 그런 7r 하는 생각옹 δH봤습니 다. 

‘。 | 랭께 놓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보고만 껴!십니까?’ 

방씀 7r운데 7 1 도 7r운데 역 시 주님은 나와 함매1 껴l 셨숨니다. 

다만 나는 주닝과 함께이면서 주닝 옹 잊고， 

멍하니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묻혀 있응 뿐 

주닝은 언체나 나와 함깨l 하셨습니다. 

7 r흠은 7 1 다링에 ;: 1 쳐 

7 1 도의 깐정함이 희 미 oH 성 때도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닝 의 방법 으효 역사하성 주닝 용 의지하며 

처의 7 1 도는 오놓도 수l 지 않습니다 . 

하나닝! 

내 7r 앙고 느ηl 는 예수닝응 부모님 또한 앙7 1 릉 만정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닝 의 방법으효 하나닝매l 서 

0 1 루시끼릉 깐정 01 7 1 도 드링니다. 

예수닝 0 1 름으호 7 1 도 드렸승니다. -Or멘-

조 한 글 (청년1부 교사) 

나를 섬 겨주신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의 필요를 바로 보시고 맨투맨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궁금해서 수시로 묻던 질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올바르 
게 답해 주셨으며 ， 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셨고，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으 
로 나를 조심스레 지켜보시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 
에게 아낌 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섬김을받으면서 나는 일생일대의 가장큰변화를 겪 
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로만 알던， 즉 내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라는 거 
둡남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본이 

’ 무엇인지를 직접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된 것에 얼마 
나감사했던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 

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섬김의 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나 봅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본 자에게 
는 강한 전달력을 가지게 하시나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서만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강력한 것으로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없으며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바로 깨닫게 된 나에게도 책임이 주 
어짐을느껍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그 배운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 
고 아낌없이 도와야 함을 다짐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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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양메 01 첸 
예수넘과 바울의 연결 
C. 구원의 말씀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인물중심의펴사순례 l 

20세가의 선지자 
지난 주 우리는 ‘바울은 예수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설립자인가?’ 하는 질문에 ‘예수 

님의 추종자’ 라는 결론을 내혔다 바울과 예수님은 살아 있는 동안 만나본 경험도 없고 살아 

온 환경도 달랐다. 배움도 달랐다. 하는 일 또한 달랐다 오히려 반대였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의’로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성경의 다양성이 영감성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며 예수를 통해 완전성을 찾는 

다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죄에 

서 해방시키심을 전했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와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유대민족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그분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들은 그들 자 

신들만의 자신들을 위한 천국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 역시 돌아봐 

야 할 것이다. 혹시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적용시카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돗을 물으니’ 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렇다. 제자들조차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 

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서도 열 · 매 를 · 맺 · 어 · 자 · 라 · 는 · 도 · 다 ’ 
그렇다고 바울이 ‘천국’ 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천국을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전 15 : 

50, 51).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하신 말씀과 이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바울은 제자들도 몰랐던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깨 데살로니가 전 

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밝힌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지 않고 감사함은 너 

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들음 

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는 들은 것들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다 그렇다. 말씀을하나님의 말씀으로듣는것. 그것이 믿는자속에서 역사 하는것이다 

+양호실 i 
우리까 마U6tll 벌 바를 얼~I 못하나 오직 생령이 멜할 수 없는 탄색으로 

우리를 휘하여 천tll 딘구하시느니라" (롬 8: 26) 

5교구한정자정도(여'61세)혈소판감소증으로자가치료중입니다 믿음 
으로 지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수영 잡샤(남55 
세)간암 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 
다 
6교구 권요셉 평신도 선교샤(남26세) 귀국 후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퇴 

원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빨리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흥동선 정도(납57세) 갑상선암으로 통원치료 중이나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믿음으로 낙망하거나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 
십시오. 
10교구 이장하 안수잡샤(남66세) 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마음의 평안 

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한덕순 잡샤(여'68세) 대장암으로 지난 16일 수술하였습니다. 빠 

른 회복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신앙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세상 
이 외면하고 핍박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메이첸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회개의 빛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그레삼 메이첸을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한다 프린스톤 신학의 전수자요 당대의 복음주의 대학자였던 메이첸은 이렇게 
교단으로부터 파변을 당한다. 이 사실은 1935년 당시 미국의 주요 신문에 대서특필로 
게재된다.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연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선 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정하였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과학과 논 
리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이 성서신학의 주업무였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러한 신학방법은 미국으로도 밀물처럼 넘어오고 있었다. 바야흐로 미국은 이러한 
조류에 동조하는 이들과 반발하는 이들간에 신앙의 크나큰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었 

다. 
1910년부터 1925년까지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피나게 싸 

웠다. 그들은 곧 근본주의자라고 불렸다.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논쟁을벌이고 있었다. 이것을소위 근본주의 논쟁이라고부른다. 메 
이첸은 근본주의자들의 대표였다. 그는 사도들이 전한 바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전파 
하기 원했다. 그의 주장은 그의 천재적인 글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그는 자유주의 
의 문제점들을 참으로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회의 직책에 있는 
지Bt들이 자유주의 정책을 펴나갈 때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자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결국 1925년 장로교 총회는 공식적으로 정통신 
학을 떠나는 결의를 하고 말았고 메이첸처럼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잠잠해지 
고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제 교단에서 제일 큰 신학교 프린스톤도 총회와 같은 신학을 가져야만 했다. 
1929년 결국 프린스톤 신학교는 1812년 이래 지켜왔던 복음주의를 포기했고 그로 인 
해 메이첸과 몇몇 교수들은 이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씨움은 그것으로 그치 

지 않았다. 메이첸의 신학과 행위를 미워하는 이들은 그를 분파주의자로 몰아서 총회 
에 고발한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메이첸에게는 수치의 연속이었다. 많은 사 
람들이 그에게 대항하여 증언하였고 그 결과로 메이첸은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그는 목사직 파변의 수치를 면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변질된 신앙을 가진 교단으로부터는 차라리 파면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세속화 된 세상에서 밀물처럼 밀 

려오는 자유주의 신앙에 대항해서 정통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망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 
어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복음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인간적인 기준 

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적인 체험과 선행인가， 하나님 이 행하신 역사적인 일 
과 그의 의미인가? 자연적인 의미의 구원을 추구하는가， 초자연적인 의미의 구원을 

추구하는가? 인간의 기독교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라인가? 임기홍의 천국의 기둥 에세 

여l수념께서는 ~I금도 우리를 휘하여 ìl도하고 껴|업니다. 

우리도 멍옵 안에서 하나된 형재 ~~DH를 위하여 ìl도하는 중보ìl도자까 휩시다. 

538장 예루살렘 금성아 
ll홉*톨양톨 

컨설팅회사의 경영 컨설턴트인 29세 청년입니다. 신촌 
에서 역삼통으로 이사 와서 가까운 충현 교회에 나왔는 
데 ， 예배의 신성함과 거룩함에 감동했고 예배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느 
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사회의 무관심과 긴장감에서 벗 
어나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과 마음의 평 

안을 얻게 되어 매우 기뽑니다. 새가족부 담임 선생님의 진심어 
린 기9} 늘 u}음에 와 닿고 고맙습니다. 

‘고 용 출’ 형제를 소개합니다 -
總

이 찬송의 가사는 클루니의 수도사였던 버나드가 쓴 2966행의 긴 시 중에서 존 메이슨 닐 박사 
가 1851년에 발춰|하여 구성하였고 알렉산더 이명이 1853년에 작곡하였다 
그 원문 가사를 해설하면 ‘ 

1절 “젖과 꿀의 축복이 가득한 예루살렘 금성Or， 너를 생각하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구 /...r. or, 냐는 
잘 모흔다 꺼기엔 어떤 기쁨이 우릴 기다리며 어떤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 
고 있는지 냐는잘모른다” 

2절 “시온의 집에선 모두가 노래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 있네 울 천사들과 순교자의 무리들이 찬란하 
구냐. 왕은 늘 그들 중에 계시고 햇빛은 밝게 빛냐는 구냐 복 받은 자들의 초장은 영광스런 광재 
로 단장되었네 η 

3절 꺼기엔 우리 구주의 보좌가 있고 71쁨이 가득한 승리자들의 외침이 있네 잔치하는 곳에서는 숭 
리의 개자들이 흘러나오고， Mr움에서 승리한 우리 대장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흰옷을 
입고있네” 

4절 ‘'Or, 아릉당고 복된 냐라여， 하냐닝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예비한 집일세 내 싱령이 그곳을 사 
모하며 열망하네， 성부 하냐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실 예수님， 자비를 에푸셔서 냐로 
하여금 그 안식의 냐라에 이르게 하소서 ” 아엔 

이 찬송은 은혜롭고 잔죠념}게 불러야 한다. 원래 곡이 3박자였음을 보더라도 이 곡은 액센트가 
없이 부드럽게 가사를 어루만지듯이 음미해 가며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찬앙위원회) 

‘양 진 혁’ 형제를 소재합니다 

제주도 태생의 대학원생이며 인터넷 방송국의 Web 
PD로도 활약 중입니다.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좋아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고 또 그녀의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의 큰 규모에 놀랐고 봉사하는 성도 

들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새가족부 
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선물도 받은 것 

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 요즈음 주일 오전에 입사시험을 치르게 되어 결석이 늘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빨리 학습과세례를받고 성가대원으로봉사하기를원합니니다. 

한 숙 정 씨가족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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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의 섬김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새삼 얼마나 감사한지 모 
르겠다 
올 한해도 내게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이 있었기에， 소년부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힘 
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소년부에서 보 
낸 한 해를 회상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감사하다 

1월 첫 주， 아이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인데 간밤 
에 내린 눈으로 길이 온통 하양게 뒤덮여 있었다. 난 
설레는 맘으로 아침을 맞았고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가 교육관 바로 앞 비탈길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휴~ 

그렇게 조금은 어설픈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내게 맡겨진 10명 남짓한 아이들 ..... .. 11월을 맞은 
지금까지 이들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다. 
때때로작은 엽서에 아이들의 이름을하나씩 써 넣으 
며 이들이 나에게 준 기쁨과 의미들을 회상할 때면 
마음 한 구석에 이름 모를 행복과 부끄러움이 느껴지 
곤 한다.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 없이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난 하나님을 더 
욱 사랑할 수 있었다. 과연 나는 그분들께 받은 사랑 
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돌려주었는 
지 .. .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수고한 만큼의 성 
과를 원하는 때에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조금은 힘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내가 과거의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가르침을 힘입어 현재를 살아 가 
고 있기에 ， 나 또한 소년부의 아이들을 나의 미래로， 
나의 꿈으로 생각하며 작은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 
유도 모르게 2 ，37H월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아이가 다 
시 나왔을 때의 기쁨과， 교문 앞 전도 때 잠깐씩 이야 
기를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마주하던 아이들 

의 눈망울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일이 많다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큰아쉬움으로남는다. 

그렇지만 이 콧에서 나같은 사람이 여러 선생님과 

우지 혜 (소년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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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나 (유년부 5과 5반) 

제가다니는학동초둥 
학교의 축제 때 전시될시 
한편을짓는숙제가있었 
습니다 그래서 무엇을지 
을까 하다가 ‘예수님 ’ 이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비 
록뽑히진 않았지만 예수 
님을 찬양해서 기쨌습니 

다. 사실 이 시는 예수님 
을안믿으시는저희 선생 
님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를 읽으시 

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시를 받아주세요. 

여l수닝 

우리 우ItH서 tκf닝0/ 

사랑으로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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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t-2JiH서 

성X까f 위에서 

숭을 H두셨으냐 

여l수닝은뀔풍 
부환f셨c~. 

여l수닝 만서I 

-----------------------------------------------------------------------
톨홉훌흩옐웰훌룰례 m s h c e f a C 네손에 았는것이무엇이냐 (출 4:2) 

9. 충보짜 그뭔스도애 판하여(1) 

(1) 충보다 여수 그뭔스도 
하나닝째서는 죄이| 빠진 인판을 구월하시11 위해 독앵;q 예수닝올 하나닝과 샤렴 샤이의 중보I'f 

로 생으었습니다， 하나념의 빽생은 예수닝으로 멀미(강아 대속의 은혀|를 업고 부르엄을 벌아 의롭깨 

되었습니다， 

하나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남휘옐셔l 중 쩌12위로서 생부와 통일한 본셔|이시며 영월Of션 Of 

나념 I'f샌이생니다. 션생과 인생을 통시이1 1'1 니고 껴!션 예수녕온 완젠한 하나L려과 완전안 댄끄으로 

서 한 앤퍼 안에 뀔힐되었습니다， 그는 챔 Of나닝이시요 창 M렴이업니다， 

물융 1.01* 그리스도는 본i!H 누구이엉까요/ 

예수닝온 장 하나녕이업니다(요일 5:20) ‘ 
물융 2. 참 하나남01션 01.쑤남깨서 사랑~!i!.슐을 휘하혀 01 땅OI I-H홉요었요나 민간과 다혼 안 까 

지는무엇얼까요/ 

예수념온 우리 연약힘을 셔!훌하시는 분이시며 한01 시험도 벌으시는 분이나 인간과는 다 

르께 질까 없으업니다(014:15). 

풀융 J. 회7f 없으시며 참 아나님이신 예수님께서 01 땅01오셔서 쪽으션 갯온 무엇을 위함01생까 

요/ 

인긴의 모든 칩를 대속하사 인만으로 하여금 윌 샤힘올 얻께 하시 11 휘힘이닝니다(롬 

5:8) . 

(2) 그윈스도일 낯아~I샘(비하)과 높아지샘(송뀌) 
예수념께서는 대속의 샤역올 I'f월하는 마옴으로 벌아들이시고 샤혐의 모습을 휘하여 땅위이| 내 

려오었습니다.011수녕온 업I'fìf 위뻐서 고통올 당하었으며 업I'fìf에서 죽으생으로 인ìJ의 모든 죄 

를 사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펀1'1 3옐 만이| 부월하셔서 샤망 권세를 이 11었으며， 다시급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넙 아버지의 우띤이| 앉아껴l업니다， 

물융 1. 그링스도는 이느 정도까지 낯Of지었올까요/ 

이l수녕온 근본 하나념의 본해었으나 샤랑의 모습으로 낮아지었고， 죽11까지 복종하셔서 

흉악한 죄엔이 닿리는 닝타1f에서 죽으었슐니다(벌 2:6-7). 
물융 2. 숭천ðf선 01수 그리스도깨서는 자금 이디어 계시DI 무엇올 하고 71엉까요/ 

이!수념온 송천Of샌 이후에 하나녕 우연이l 앉아 껴|시며 우리를 휘하여 힌01 끄구하고 껴|엄 

니다(롬 8:34). 
훌융 J. 아나남 아빼지깨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뀐셰훌 누구에께주었을1η요/ 

하나념온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여수념깨| 주었습니다(요 17:2). 
( 오용! 전도사고등부부지도) 

하나닝께서 이 세십}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서 택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닝의 특별한 계시로 사영을 부여하십니다 모세에게 하 

나님의 계시가 이르기까지는 팔십여 년의 세월이 펼요했습니다 혈기왕성한 40의 나이에 스스로 큰 

일을 하고자 하였던 모세는， 그 동안 갈고 닦은 무예로는 기껏해야 애굽인 한 명을 때려 늄히는 것이 

었고 그의 흘륭한 말재주로는 다투는 자기 동포 두 사람의 마음조차 화해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다얀 

그는 자신의 ot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을 빼앗으려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도망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 

포들로부터 절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모세는 황량한 사막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고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시고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습 

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노력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는 자기가 배운 능력의 손을 빌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저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 

하였다’ (행 7:25) , 그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가 배운 것들은 모두 다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말았 
습니다. 그가 공들여 배운 것들은 다 잃어 버렸고 쌓아 놓았던 실력은 다 사라졌으며 ， 지금은 그저 광 

야에서 ~을 돌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럴 때 그를 찾아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버릴 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며 ，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며 그분 없이 우리는 ot무 것도 아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니다 모세는 바로 01 
런 상황을 만난 것입나다 모세는 이제 자기 인식에 따른 자기 부정으로 하나닝께 말합니다. ‘내가 누 

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7’(출 3:11) 자기 자신의 무능함 

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 

님이 돼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때에 모세 혼자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 

님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하여 나가면 되겠으나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며 머뭇머뭇 

거립니다 모세는 계속 자신의 무능함요별 바라보며 주님의 전능하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런 모세를 항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l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 

다.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 

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전부였습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흔L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도 당 

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 절(강도사， 유년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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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일림 일시 22일(목) 19:30 장소 교육관 4 14호 

장소 큰댁설렁탕 28, 루디아 2지회 월례회 

1 구제헌금 다음주 1부-5부 예배시 11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일시 19일(월) 11 :00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칼빈흘 

시기 바랍니다 장소 유아부상당실 29 루디아 6지회 월례회 및 층회 

12, 요한 5지회 월례회 일시 20일(화) 11:00 

일시 ‘ 24일(토) 19:00 장소 . 대원뷔패(신천역 2번출구 

모임 장소 신혼가정부실 150m지정) 

13 요한 14지회월례회 30, 루디아 7지회 월례회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오늘 19:00 일시 ‘ 27일(화) 11 :00 

일시 : 19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오수민 집사댁(광명시 하 장소 ‘ 대별뷔페 

징소 ‘교육관 109호 안동 주공@910-102 ft없2-갱48) 31 루디이 없|회 월례회 

2, 안수집시회 화￡μH벽객회 14, 한나 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 20일(화) 새벽기도회 후 일시 20일(화) 11:00 장소 : 교육관 205호 

장소 교육관 109호 장소 , 큰댁(설령탕) 구 발용각 

3， 찬앙위원회월례회 15 한나 1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찬양예배 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열세 

장소 찬양위원회실 장소 ‘교육관 314호 

4， 권사3A 1회월례회 16 효!Lf 15^ 1회 월례회 1 정숙지타교집시 

일시 : 2 1 일(수) 수요 1부 예배 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한송규 장로 모친， 김순실 권사 

장소 ‘영아부실 장소 만나흘 의 시모 2교구 논현13구역) /8일 

17 에스더 1지회 월례회 별세 ， 10일장례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남녀전도회 장소 제2교육관 2충 

1 8， 에스더 2지회월례회 결혼 

1 바울 2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206호 김상범 군(김영진 집사， 조복연 

장소 새가족부실 101호 19 에스더 5지회월례회 권사의 아들， 13교귀과 박현숙 

2， 바울 3지회월례회 일시 20일(화) 10:30 앙(박길웅 씨 ， 유상순 씨의 딸， 

일시 : 25일(다음주일) 15:00 장소 영아부실 성문교회) / 20일(화) 1}00 갈렬 

장소 ·교육관 205호 . 20 에스더 6지회 월례회 리홍 

3 바울 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 박철홍 군(박춘식 씨 ， 송앵자.집 

일시 : 24일(토) 17:00 장소 선교관 지하2충스리행냉 사의 아들， 8교귀과 최영화 양 

장소 칼빈흘 21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최창일 씨 ， 황화연 씨의 딸) / 

4 바울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24일(토) 15:50 잠실 향군회관 

일시 오늘 15:00 장소 아벤흘 별관 연리지 예식흘(J충) 

장소 ‘신흔가정부실 22 에스더 없|회 월례회 3 김영진 군(김창태 씨， 윤정숙 씨 

5 바울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의 아들)과 조완진 앙(조태선 집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교육관 207호(유치부설) 사， 박귀자 집사의 딸， 8교구) / 

장소 예본찬양대실 23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24일(토) 15:00 초원웨딩홍(J층 

6 바울 10지회월례회 일시 : 25일(다음주일) 15:00 액합흘， ft221-3433) 

일시 ‘오늘 1 5:00 장소 칼빈흘 4 이현중 군(최원위 집사의 아들， 

장소 복지관지하1충 24 에스더 1 3지회 월례회 매일교회)과 강지연 앙(강홍선 

7 바울 1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집사， 이숭연 집사의 딸， 2교귀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장소 탁아부실 / 24일(토) 14:00 청담혜딩프라 

장소 · 교육관 417호 25 에스더 14지회 월례회 자(κ1S-800J) 

8, 바울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메추라기흘 

장소 교육관 208호 26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주소변경 

9, 베드로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25일(다음주일) 15:00 장소 ‘ 베다니흘 이지은 집사1 김정자 집사 강남 

ε암 ，신혼가정부실 27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구 세곡동 376-11 ft3411-5387, 

10 베드로 7지회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011 -473-5382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 장년1부 태신자초정 전도잔지 12교구 태신자 초정 전도잔치 
일시 : 오늘 12".30 일，1.1: 오놀 14:00 
장소:교원때7호 장소:엉아부실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싸 쉴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길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1월 중에 감사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 각 위원회 ~하 전 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제외 

(군 · 경질 · 교정 · 실업인 · 이미용 ·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를수감할 것) 
3 제출서류 , 시산표(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진체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증빙철， 시재 현금또는 예금통장(인감포함) 

‘ 4 감사실시기간 2001년 11월 마지막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쩌1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 

새 가 족 을 환 영 · 합 니 · 다 

번 호 성 영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 호 서。 여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927 박선주 청년2부 우병회(1 ) 943 흥/앙공 19 청년l부 

928 박병서 l 챙년1부 김순회(1) 944 김혜진 19 대학부 김경숙(1) 

929 이지은 1 에스더 김종숙(1) 945 성정근 청년2부 

930 김진규 1 청년2부 이창호(8) 946 김 인 갱년2부 

931 정계연 4 소앙부 양회자(4) 947 김영철 

932 이경주 4 챙년I부 이병선(2) 948 김은실 

933 이숭환 4 청년l부 이병선(2) 949 이재화 청년2부 

934 이희경 4 청년1부 이병선(2) 950 최이섭 2 바올 

935 이 철 4 베드로 951 민 철 8 에바다부 이수정(9) 

936 강경현 16 루디아 권태선(6) 952 이현주 13 챙년2부 이음전(3) 

937 전송분 8 청년2부 953 김민형 15 청년1부 김영숙(5) 

938 최도순 12 한나 김경록(1) 954 깅예준 15 청년1부 김영숙(5) 

939 김기성 12 소앙부 흥옥혜(12) 955 이육냥 17 한나 

940 김현숙 17 루이다 서화자(8) 956 구회석 19 고둥부 서상근(14) 

941 허혜진 17 대학부 서화자(8) 957 도윤정 19 청년l부 

942 박정연 19 챙년I부 958 이여진 19 청년l부 이강일(17)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교구 태신자초정 전도잔지 9교구 성경 릴레이 암송대회 
일시:오톨 14:00 일시:오롤 14:10 

장소 : 교육관 205호(유지부셀 장소 :갈렬리흘 

동서울노회 찌129회 성경고사대회 수상자 

트드 
「。 문상효(초등3부) 

허에스더(고등3부) 

허광만(장년부) 

이동진(고등2부) 

허다엘(고등2부) 

백영숙(장년부) 

드
 。

2등 

í，;、 때 충현교회 
~U I샤봐훌 
역상역 7번훌구 

| 예배 안내 | 
구운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 당 

주일 빼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싹{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해용AI홍역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t리는예배)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당 

수 요 예 배 I 오전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 집회 오후 7:00 본당 

새 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저1 655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 

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 

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 

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흔에 대 · 

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 

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 

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 

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 

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젓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 

과일치되는삶을살게 하소서 . 

성·기·는· 분·들 ]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조선근 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신교위원징 기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교구위원회 A4n。lTt3 1교구 기획위원회 신교위원회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틱써부징 교구위원징 선교위원 옹A태원장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어닝메부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g번3부징 응시위원 1교구집 진앙위원징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l~~닙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국근 검교생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3교구징 8교구징 지116교구징 봉A때원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유()f원깅 lì교구집 여써위원징 닐썰루C앤S때g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이창호 차신득 김재영 박영식 이성욱 고광환 
A녕부징 깅A엠{원징 행징위원징 몽A예원 14교구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이하영 
재정위원징 5교구잉 7!획위원징 전도위원징 

· 찬양감독 강임구 
박인건 김인관 이병욕 안종욱 
:3교구￡ 6교구징 째3교얽{원징 째징위원 

· 여전도사 
최영환 ~.!f-~ 이종섭 최기홍 
-교:찜 M교육위원징 정년2부징 때배위원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통자 윤인숙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14교구 3교구 1ï교구 5교구 1교구 

5교댐 긴죽위원장 9교구징 새1댐부징 김옥윤 한영준 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단용 황영일 손철 한송규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1 1교육위원징 긴축위원 4교댐 신홍J씹부징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김영수 정홍식 검환기 원웅철 
6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선교위원 전도위원 기획위원 1낌구징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검구형 
1드。T님 16，교구 대학부 칭년 1부 13교구 

정년1부장 O앤친S때징 대희부징 4 끼-드。브T 지。 
l 교정전도사 박양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실로임진뱅|징 g띠f!r엘친S때징 빼배위원 10교구징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 선교사 이소쇄영， 최은아 
진도위원 기브리엘친g때징 뺑엘진S때징 칭년2부부깅 링키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l 협력선교사 허요셉 (0씹트) 영이부징 사무국관리과장 중등3부장 야매위원 


